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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는 환자의 통증 조절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술식 중 하나이지만, 노력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치료해야 하는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많은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가급적 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바람 때문인지, 최근 바이오세라믹 재료를 이용한 부분 치수절단술
(partial pulpotomy) 등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수와 관련된 진단과 치료는 
너무 피하려고만 하다 보면 나중에 더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미국의 심장전문의 로버트 엘리엇은 스트레스를 덜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치과의사들이 근관 치료를 즐기면서 하기에는 쉽지 않기에, 이번 
강의에서는 어떤 증례에서 근관 치료를 하지 않고 생활 치수 치료 술식을 통해 치수의 생활력을 보존하고 
근관 치료를 방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첫 번째 명심해야 할 점
은, 생활 치수 치료는 치수의 생활력을 보존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술식입니다. 근관 치료를 피하려고 선택
하면 나중에 더 큰 골칫거리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피할 수 없이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
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깊은 우식을 가진 치아를 ‘적절히’ 진단
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수립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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